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에서 동겨 여성과 다투던 40대 남성 김 씨가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생명 존중이 결여된 동물학대 행위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

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다.

지난 23년 12월 13일 노원구 하계동 A아파트 화단 위에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져 있는 강아지

가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학생들은 강아지가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인근 지구대까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강아지는 동물병원에 이송되었고, 그

동안 사건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 씨 측은 아파트 방송이 나간 뒤에 동물병원을 찾았

다. 

강아지에겐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이 내려졌다. 병원 측은, 수술을 하면 회복가능성이 

있음을 김 씨 측에 설명했지만, 그들은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다. 강아지는 다음날 여성

의 집에서 사망하였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범행을 줄곧 부인해 오던 

김 씨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

역 1년을 구형받았다.

2024년 8월 26일(월) 14: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9층에서 반려견 집어던진 동물학대범, 징역형

피고인,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 후 반성문 제출

동물단체, “잔인한 행위에 재판부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



카라 정책변화팀 윤성모 활동가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진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범죄다. 더욱이 김 씨의 동거 여성에겐 또다른 반려견이 살고 있어 추가 범행마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린 재판부는 동물학대 예방에 완전 역행하고 있다“고 선

고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동물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정책변화 활동의 일환으로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즈 서명 참여 

https://campaigns.do/campaigns/1201



초등학생들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에 옮겨진 강아지(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치료 중단을 요청했던 보호자(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서울북부지법의 집행유예 선처를 규탄하는 카라(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촉구하는 카라(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